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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이 연구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남북에서 차이 나는 

외국 고유명을 언어 자료로 구축하여 향후 남북 국민의 원활한 소통과 남북 통합에 기여

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사업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과업은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작업이다. 신규로 구축

되는 남북 고유명에는 ‘인명(실존・비실존 인물 포함), 지명(국가명, 자연 지명, 행정 지

명, 문화 지명 등 포함), 기관・기구명, 유물・유적명, 사건명, 종족・민족명, 언어명, 음

식명 등’이 망라되어 있다.

두 번째 과업은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1,000여 개)’를 

보완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남북 외국 고유명 1,000여 

개’를 국립국어원의 자료 구축 체계에 맞게 수정 및 재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세 번째 과업은 본 사업의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온용어)’에 맞추

어 항목별로 입력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과업 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업하였다.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의 구축 원칙

①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용어와 중복되지 

않는 용어를 선정한다.

② 신규 용어는 ‘<조선말대사전>(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 ‘<조선대백과

사전>(2001)’ 등의 사전이나 신문·서적 등의 공신력 있는 출판·간행물에서 선정한

다. 

③ 남한 용어의 정의문은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말샘>에 없는 

용어일 경우에는 전문 서적 등을 참고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④ 북한 용어의 정의문은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조선말대사전>(2017)의 정

의문을 최대한 반영하되,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수정한다. 북한 사전에 수록되지 않

은 용어는 북한 서적 등을 참조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⑤ 용어의 ‘영역 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따라 분류한다.



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구축 원칙

① 남한 용어와 북한 대응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어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기구축 자료의 ‘남한 용어’는 ‘고비’인데 북한 대응어가 ‘고비사막’일 경우, ‘고

비’를 ‘고비 사막’으로 수정한다.(남한에서 ‘고비 사막’으로 널리 쓰이고 있음.) 또한 

기구축 자료의 용어가 잘못 제시된 경우(오타, 표기법 오류 등)에도 해당 용어를 수

정한다.

② ‘원어’나 ‘표기’ 등에서 기구축한 자료의 오류가 있을 경우, 남한 용어는 국립국어원

의 <우리말샘>과 ‘한국어문규정(https://korean.go.kr/kornorms/main/main.do)’

에 맞추어 수정하고, 북한 용어는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맞추어 수정한

다. 예) 고쉐병(Gaucher病)→ 고셰병(Gaucher病)

③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개별 용어에 대한 남북 사전의 ‘정의문’을 

제시한다. 용어의 ‘정의문’은 ‘열(column)’을 새롭게 추가하여 <우리말샘>의 정의문

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등재된 표제어

에 한해 북한 정의문을 제시한다. 북한 정의문은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제시한다. 

④ 북한 용어의 ‘표기’나 ‘원어’ 등이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차이가 있을 경

우,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맞추어 수정한다. 그 이유는 ‘<거울2.0>’이 가

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이다.

위의 1)과 2)를 원칙으로 하여 작업한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온용어 시스템’에 맞추

어 입력하였다.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사업에서 작업한 결과를 통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작업 결과 통계

  주제어: 북한어, 미등재어, 외국 고유명

  주요어: 북한어, 미등재어, 외국 고유명, 인명, 지명

과 업 목표량
기구축
용어 수

최종 구축
용어 수

비율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2,000여 개)
2,000개 0개 2,006개 100.3%

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

(1,000여 개)
1,000개 1,008개 1,008개 100.8%

3) 온용어 시스템 입력 3,000개 - 2,997개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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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 목적

이 사업은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남북에서 차이 나는 

외국 고유명을 언어 자료로 구축하여, 향후 남북 국민의 원활한 소통과 남북 통합에 기

여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 사업 필요성 

남북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용어 차이로 인한 남북 간 오해를 덜고 언어 간극을 좁히

기 위하여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외국 고유명에 대한 남북 언어 비교 자

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사업의 범위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이 사

업을 통해 정비·구축한 남북 고유명의 총개수는 3,014개이다.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2,000여 개

첫 번째 과업은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다. 신규로 구축될 남북 고유명에는 ‘인명(실존・비실존 인물 포함), 지명(국가명, 자연 

지명, 행정 지명, 문화 지명 등 포함), 기관・기구명, 유물・유적명, 사건명, 종족・민족

명, 언어명, 음식명 등’이 망라되어 있다. 신규로 발굴한 용어는 항목별로 ‘분야 분류’, 

‘용어(북한어)’, ‘관련 용어(남한어)’, ‘원어’, ‘어종’, ‘정의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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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 1,000여 개

두 번째 과업은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작업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남북 외국 고유명 

1,000여 개(국립국어원(2021)’를 국어원 시스템(온용어)에 맞게 재가공하여 언어 자료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재가공 작업 내용에는 용어별로 ‘분야 분류’, ‘북한 용어 제시’, ‘관련 

용어(남한어) 제시’, ‘원어 제시’, ‘어종 제시’, ‘정의문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국립국어원 ‘온용어(용어 구축 시스템)’에 결과물 반영

세 번째 과업은 1)과 2)의 작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온용어)’에 

항목별로 입력하는 작업이다.

1.3. 기대 효과 및 후속 연구 제안

사업 결과물의 기대 효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고유명에 대한 남북의 차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남북 국민의 상

호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 들어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

지고, 또한 올림픽 경기, 아시안 게임 등의 각종 국제 대회도 대규모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동일한 인물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서

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남북 국민의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널리 쓰이는 외국 고유명을 비교·참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본 연구 

결과물은 남북 상호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물은 기구축된 ‘남북 고유명 대응쌍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구축된 ‘남북 고유명 대응쌍 자료’에는 대응쌍 연결이 잘못

된 예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서는 기구축된 ‘남북 고유명 대응쌍’을 최신

의 남북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이렇게 작업한 결과물은 

‘국립국어원 구축 북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우리말샘>의 북한

어 표제어를 확충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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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사업을 간략히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샘>의 표제어로 등재할 가치가 있는 북한 어휘를 추가적으로 발굴·등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초 어휘와 21세기 이후에 발생

된 신어를 선별하여 <우리말샘>의 표제어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샘>은 일반 국

민이 널리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적 사전이다. 북한어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도 일반 국

민은 <우리말샘>을 주로 이용하는데, 찾고자 하는 북한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지 않았

을 경우, 일반 국민은 해당 어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2006년에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의 총 표제어 수는 352,943개인데, 이를 남한의 <표

준국어대사전>(1999)과 비교했을 때, ‘<조선말대사전>에만 수록된 표제어’는 138,472개

에 달한다.1) 이는 <조선말대사전> 전체 표제어 대비 39%에 이르는 수치로, 남과 북의 

사전 표제어를 비교 대상으로 할 경우, 남한 사람들은 39% 정도의 북측 낱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간행할 당시의 북한어 표제어 

수는 72,063개였는데, 현재(2024년 8월 24일 기준)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단어, 

구, 관용구, 속담 포함) 수는 69,264개이다2). 1999년에 비해 사전의 북한어 표제어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북한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더 나아

가 남북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말샘>의 북한어 표제어를 좀 더 확충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 및 북한어 정보를 전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 표제어와 그 풀이는 1992년에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의 표

제어와 풀이에 기초한 것이 많다. 따라서 북한의 최신 사전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

여 <우리말샘>의 북한어 표제어(일반어, 전문용어, 관용구, 속담 등)와 그 풀이를 갱신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1) ‘<조선말대사전>(2006)의 총 표제어 수’와 ‘<조선말대사전>(2006)에만 수록된 표제어 수’는 한용운(2015ㄴ, p. 

62.)를 참조하였다,

2)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북한어 표제어 수는 이운영(2002, p. 42.)를 참조하였고, <우리말샘>(웹)의 북한어 

표제어 수는 ‘자세히 찾기’를 이용해 산출한 수치이다. 현재 웹사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북한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북한어 정보를 찾으려면 <우리말샘>을 주로 참조하게 된다. 

현재 표제어 검색 시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우리말샘>(웹)은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면 국민이 정보를 참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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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작업 대상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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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작업

신규로 구축할 외국 고유명에는 ‘인명(실존・비실존 인물 포함), 지명(국가명, 자연 지

명, 행정 지명, 문화 지명 등 포함), 기관・기구명, 유물・유적명, 사건명, 종족・민족명, 

언어명, 음식명 등’이 망라되어 있다. 구축할 대상 용어가 북한의 고유명이므로, 이 연구

에서는 북한의 외국 고유명을 신규로 발굴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 북한 고유명 발굴 참고 자료

① 사회과학출판사(2017),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② 백과사전출판사(2001), �조선대백과사전�(CD-ROM판)

③ 김기근 외(2012), �지리편람(중학생용)�, 교육도서출판사.

④ �로동신문� (2022~2023년).

⑤ 국가국어사정위원회/통계정보기술교류사(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전자사전).

<참고>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 <조선대백과사전>(2001) 사진

    

한편,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와 ‘온용어’에 반영된 ‘남북 정보통신기술용어 비교 

자료(2022)’ 1,579건, ‘남북 전문 용어(2015-2019)’ 8,220건은 고유명 신규 발굴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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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2,000여 개)’ 구축 방식

신규로 발굴한 외국 고유명에는 항목별로 ‘대분류’, ‘중분류’, ‘용어(북한어)’, ‘관련 용

어(남한어)’, ‘원어’, ‘어종’, ‘정의문’, ‘정의문 출처’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원칙’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원칙

①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용어와 중복되

지 않는 용어를 선정한다.

② 신규 용어는 ‘<조선말대사전>(2017)’, ‘<조선대백과사전>(2001)’ 등의 사전이나 신

문·교과서 등의 공신력 있는 출판·간행물에서 선정한다.

③ 북한 용어의 정의문은 ‘<조선말대사전>(2017)’과 ‘<조선대백과사전>(2001)’의 정의

문을 최대한 반영하되,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수정한다. 북한 사전에 수록되지 않

은 용어는 북한 참고 서적 등을 참조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④ 북한 용어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가 <우리말샘>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정

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말샘>에 없는 경우에는 전문 서적 등을 참고하여 정

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⑤ 용어의 ‘영역 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따라 분류한다.

2.1.2.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2,000여 개)’ 작업의 내용

새로 발굴한 남북 외국 고유명 자료의 엑셀 파일 형식과 작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엑셀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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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용어에는 ‘대분류’, ‘중분류’, ‘용어(북한어)’, ‘관련 용어(남한어)’, ‘원어’, ‘어종’, 

‘정의문’, ‘용어 출처’, ‘정의문 출처’ 등의 항목을 제시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

하였다.

(2) 세부 작업 내용 및 방식

① <대분류 및 중분류>: ‘대분류’와 ‘중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맞

게 분류하였다.

② 용어(북한어): 북한 용어는 ‘<조선말대사전>(2017)’과 ‘<조선대백과사전>(2001)’등의 

북한 사전과 전문 서적들을 참조하여 용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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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 용어(남한어): 북한 용어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를 제시하였다.

④ 원어: 북한 용어가 관련 용어(남한어)와 동일하고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

우, <우리말샘>의 원어를 따르고, <우리말샘>에 해당 용어가 없을 경우 관련 자료

들을 참조하여 원어를 제시하였다.

⑤ 어종: ‘외래어’와 ‘혼종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⑥ 정의문: ‘<조선말대사전>(2017)’과 ‘<조선대백과사전>(2001)’에서 발굴한 용어는 해

당 사전에 있는 뜻풀이를 남한 표기법에 맞춰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단, 관련 용어

(남한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제시하였

다. 그 외의 자료에서 발굴한 용어는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말샘>의 정의문을,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구글 

검색 등을 참조하여 정의문을 작성하였다.

⑦ 용어 출처: 신규 발굴한 북한 용어의 출처를 제시하였다.

⑧ 정의문 출처: 신규 발굴한 북한 용어의 정의문의 출처를 제시하였다.

2.1.3.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방식

신규로 발굴한 외국 고유명에는 항목별로 ‘분야 분류’, ‘용어(북한어) 제시’, ‘관련 용어

(남한어) 제시’, ‘원어 제시’, ‘어종 제시’, ‘정의문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원칙’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원칙

① 국립국어원에서 기구축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용어와 중복되지 

않는 용어를 선정한다.

② 신규 용어는 ‘<조선말대사전>(2017)’,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 <조선대백과사

전>(2001) 등의 사전이나 신문·서적 등의 공신력 있는 출판·간행물에서 선정한다. 

③ 남한 용어의 정의문은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말샘>에 없는 

용어일 경우에는 전문 서적 등을 참고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④ 북한 용어의 정의문은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조선말대사전>(2017)의 정

의문을 최대한 반영하되,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수정한다. 북한 사전에 수록되지 않

은 용어는 북한 서적 등을 참조하여 정의문을 새로 작성한다.

⑤ 용어의 ‘영역 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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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작업

이 작업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기구축 용어(1,000여 개)를 항목별로 재검토하

고, 아울러 남한의 ‘정의문’과 북한의 ‘정의문’을 추가적으로 집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

다. 

2.2.1.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구축 원칙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의 구축 원칙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원칙

① 남한 용어와 북한 대응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어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기구축 자료의 ‘남한 용어’는 ‘고비’인데 북한 대응어가 ‘고비사막’일 경우, ‘고

비’를 ‘고비 사막’으로 수정한다.(남한에서 ‘고비 사막’도 널리 쓰이고 있음.) 또한 

기구축 자료의 용어가 잘못 제시된 경우(오타, 표기법 오류 등)에도 해당 용어를 수

정한다. 

② ‘원어’나 ‘표기’ 등에서 기구축한 자료의 오류가 있을 경우, 남한 용어는 국립국어원

의 <우리말샘>과 ‘한국어문규정(https://korean.go.kr/kornorms/main/main.do)’

에 맞추어 수정하고, 북한 용어는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맞추어 수정한다.

예) 고쉐병(Gaucher病)→ 고셰병(Gaucher病)

③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2021년)’의 개별 용어에 대한 남북 사전의 ‘정의문’을 

제시한다. 용어의 ‘정의문’은 ‘열(column)’을 새롭게 추가하여 <우리말샘>의 정의문

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등재된 표제어

에 한해 북한 정의문을 제시한다. 북한 정의문은 남한의 표기법에 맞게 제시한다. 

④ 북한 용어의 ‘표기’나 ‘원어’ 등이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차이가 있을 경

우,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에 맞추어 수정한다. 그 이유는 ‘<거울2.0>’이 가

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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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작업의 내용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기구축 용어의 엑셀 파일 형식과 작업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립국어원 제공 기구축 엑셀 파일 형식

국립국어원의 ‘기구축 용어 작업 파일’의 ‘열(column)’ 항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세부 작업 내용 및 방식

① <유형 및 분야 설정>: ‘용어의 유형 및 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23)

에 맞게 분류하였다.

② 남한 용어: 동형어가 존재하는 남한 용어는 ‘남한 용어 참고어’를 확인하여 대상 용

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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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한 용어 원어: 남한 용어의 원어는 <우리말샘>의 원어를 따르되, <우리말샘>에 

해당 용어가 없을 경우,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여 원어를 제시하였다.

④ 정의문 작성: 남한 용어의 정의문은 <우리말샘>의 정의문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북한 용어의 정의문은 북한 사전, 특히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의 정의문을 

간략히 수정하여 제시하였고, 그 표기법은 남한 표기법에 따랐다.

⑤ 북한 용어: 북한 용어는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조선말대사전>(2017)’ 등

의 북한 사전과 전문 서적들을 참조하여 용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⑥ 비고란 작성: 비고란에는 ‘북한어 대상 용어’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

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작업 파일’은 남한어를 기

준으로 구축된 자료여서, 작업 파일에 남한 용어는 제시되어 있지만 북한 용어가 제시되

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본 작업에서는 북한 사전(‘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2.0>’과 

‘<조선말대사전>(2017)’)에 등재된 용어는 북한어와 그 원어 등을 찾아서 제시하되, 북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는 대응 북한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작업 결과, 남한 용어의 

대응 북한어가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남한 용어의 대응 북한어를 제시하지 않은 용어(16개)

노보로시스크, 디오클레스, 로베스피에르, 링컨, 뭄바이, 밀로, 바투, 스탈린, 아메리고 

베스푸치, 오페르트, 워싱턴, 첸나이, 카롤루스, 카마, 코르닐로프, 테일러 

또한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작업 파일’에는 ‘중복 제시된 용어’가 1개(예: 피타

고라스) 있었는데, 이는 비고란에 ‘중복 용어’로 표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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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립국어원 ‘온용어(용어 구축 시스템)’에 결과물 반영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작업’과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 작업’이 

완료된 이후, 이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의 ‘온용어 시스템(용어 구축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 지침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온용어’ 입력 지침

① 북한 용어 a와 a’가 있을 경우 시스템 입력에서 a를 ‘용어’로, a’를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a’는 ‘관련 용어’ 체크박스에서 ‘북한어’를 선택한 후에 a’를 입력한다. 

② ‘북한 용어 표기’, ‘북한 용어 원어’ 등이 <거울 2.0>과 다를 경우, <거울 2.0>의 것

을 입력하고, 출처 또한 <거울 2.0>으로 수정한다.

    (예1)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사전의 올림말 표기 차이>에서는 ‘호드킨병’인데 <거

울 2.0>에는 ‘호지킨병’으로 되어 있으면 ‘호지킨병’으로 수정함.

    (예2) 중학교 2학년 지리교과서에서는 ‘고비’인데 <거울 2.0>에서는 ‘고비사막’으로 

되어 있으면 ‘고비사막’으로 수정함.

③ 남한어에 대응하는 ‘북한어 용어란’이 비어 있을 경우, 남북 전문용어 자료에서 확

인하여 기입한다.

④ 북한어에 원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남한 사전을 참조하여 그 원어를 기입한다.

⑤ 작업 대상이 북한어 고유명사이므로, 원어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⑥ 인명의 ‘원어 제시 방식’은 <우리말샘>의 제시 방식에 따른다.

⑦ 북한 용어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를 제시할 때, <우리말샘>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한다.

  (예) 북한 용어는 ‘오네가’인데 <우리말샘>에는 ‘오네가호’로 등재되어 있으면, 남한 

용어는 ‘오네가호’로 기입한다.

⑧ 남한 용어가 <우리말샘>에 없을 때는 북한 용어를 기준으로 그 표기의 일관성을 지

킨다. (예) 가스뜨로(북) / 피델 카스트로 루스(남) → 카스트로(남)

⑨ 관련 용어를 입력할 때, 남한 용어 A와 A’가 있을 경우, ‘관련 용어’ 체크박스에서 

‘남한어’를 선택하고 A를 기입한다. 이후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다시 관련 용어 

체크박스에서 ‘남한어’를 선택하고 A’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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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관련 용어에서 북한 용어의 원어와 남한 용어의 원어가 일치하는 것(예: 산피에트

로)과 일치하지 않는 것(예: 성베드로)이 모두 존재할 경우, 관련 용어에 ‘남한어’를 

선택하고 두 가지 용어를 모두 기입한다. (예) 싼삐에뜨로(북)-산피에트로/성베드로(남)

다음으로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 화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 용어 구축 시스템 화면>

‘용어 구축 시스템(온용어) 반영 작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① 국립국어원 용어 구축 시스템 접속 

② 입력 용어 선택 

③ 북한어 체크박스에 ‘북한어’ 표시

  ☞ 본 사업의 대상 용어는 북한어이므로, ‘남아메리카’처럼 남북 용어가 동일한 경우

를 제외한, 모든 용어에 ‘북한어’라고 표시하였다. 

④ 북한어 이형태 입력

☞ 검색용 이형태가 있는 북한어는 이형태란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대상 용어가 북한

어 ‘르샤뜰리에’일 경우 통용되는 표기인 ‘르 샤틀리에’, ‘르 샤텔리’, ‘르 샤델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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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 검색용 이형태로 함께 제시하였다. 이처럼 검색용 이형태가 여럿일 경우는 콤

마(,)를 사용하여 구분·입력하였다. 

⑤ ‘원어 정보’ 입력

☞ 원어가 혼종어일 경우에는 ‘언어명 선택’을 한 후, 우측의 ‘+’ 버튼을 사용해서 각각

의 구성 성분의 원어를 밝혀 제시하였다. 다만, 용어가 ‘인명’, ‘지명’, ‘국가명’일 

경우는 원어 종류를 ‘안 밝힘’으로 입력하였다. 

<‘원어 정보’ 입력 화면>

⑥ ‘정의문’ 입력

☞ 단어의 정의문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우리말샘>을 검색

하여 해당 용어의 뜻풀이를 확인하고, 작업 결과물의 정의문과 <우리말샘>의 정의

문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뜻풀이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시스

템에서 정의문 출처의 기본값은 ‘기타’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자료 사진과 

같이 시스템에서 그 출처를 찾아 입력하였다. 만약 엑셀 파일의 정의문에 <우리말

샘>, <북, 거울> 등의 표시가 없을 경우,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입력하였다.

<‘북한어 이형태’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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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문’ 입력 화면>

⑦ ‘관련 용어’ 입력

☞ 이 작업에서는 대상 북한어와 관련된 남한어를 입력하였다. 관련 용어 선택 창에서 

남한어를 선택한 후, ‘찾기’ 버튼을 눌러 관련 용어를 입력하였다. 관련 용어가 기

존 용어 목록에 없을 경우, 우측의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관련 용어’ 입력 화면>

⑧ ‘메모난’에 추가 사항 입력: 특별히 언급해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메모난을 활용하

였다. 대체로 ‘북한 사전의 정의문’을 제시하거나, ‘남북 용어의 표기가 동일’한 경

우 메모난에 ‘남북용어동일’이라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메모난’ 추가 정보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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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작업 

결과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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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행한, ‘2024년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구축 작업 결과’를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2,000여 개)

� <남북 외국 고유명 신규 자료 구축> 작업 결과 

목표량 2,000개

작업량 2,006개

작업달성률 100.3%

온용어 시스템 입력 2,006개

분야별 통계

대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수 비율

기타(지명, 책명, 고유명 일반) 998 49.75%

인문학 724 36.09%

사회과학 104 5.18%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82 4.09%

문화예술체육학 31 1.55%

농림수산식품 24 1.20%

물리학 10 0.50%

생명과학 8 0.40%

수학 6 0.30%

전기/전자 4 0.20%

에너지/자원 3 0.15%

기계 3 0.15%

화학 2 0.10%

환경 2 0.10%

정보/통신 2 0.10%

건설/교통 2 0.10%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 0.05%

합계 2,0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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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1,000여 개)

� <남북 외국 고유명 비교 자료 가공> 작업 결과

목표량 1,000개

작업량 1,008개

작업달성률 100.8%

온용어 시스템 입력 991개

분야별 통계

대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수 비율

기타(지명, 책명, 고유명 일반) 633 63.87%

인문학 109 11.00%

물리학 80 8.07%

수학 36 3.63%

문화예술체육학 33 3.33%

사회과학 32 3.23%

화학 22 2.22%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16 1.61%

보건의료 12 1.21%

생명과학 7 0.71%

기계 5 0.50%

전기/전자 4 0.40%

인지/감성과학 1 0.10%

농림수산식품 1 0.10%

합계 9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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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결과 통계

� 작업 결과 전체 통계

목표량 3,000개

작업량 3,014개

작업달성률 100.5%

온용어 시스템 입력 2,997개

분야별 통계

대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수 비율

기타 1,631 54.42%

인문학 833 27.79%

사회과학 136 4.54%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98 3.27%

물리학 90 3.00%

문화예술체육학 64 2.14%

수학 42 1.40%

농림수산식품 25 0.83%

화학 24 0.80%

생명과학 15 0.50%

보건의료 12 0.40%

전기/전자 8 0.27%

기계 8 0.27%

에너지/자원 3 0.10%

환경 2 0.07%

정보/통신 2 0.07%

건설/교통 2 0.07%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 0.03%

인지/감성과학 1 0.03%

합계 2,9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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